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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매 시장에 유입되는 해외 투자

  주요내용

   베트남은 젊은층의 인구비율이 높고 중산층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가장 매력적인 신흥 소매시장으로 부상

하고 있음. 세계적인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베트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일본, 태국, 

프랑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의 기회를 찾아 투자를 늘리고 있음

  2014년에 태국 기업 Berli Jucker Plc은 Metro Cash and Carry Vietnam을 6억 5,500만 유로에 인수하여 

2014년 최대의 M&A로 기록됨. 이후 태국 Central Group 역시 전기제품 소매체인 Nguyen Kim과 

Big C Supermarket를 인수했음

    2015년에는 한국의 할인 유통업체 E-mart가 호치민시에 점포를 오픈했음. 한국 슈퍼마켓 브랜드 Lotte는 

이미 베트남에 11개 매장을 오픈했으며 2020년까지 60개 점포에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의 이온 몰은 2년 전 베트남 시장 진입 이후 이미 4개 쇼핑몰과 약 50개 점포를 개점, 2020년까지 

베트남에 추가 20개의 쇼핑센터를 개업할 계획임. 프랑스의 AuchanSuper도 Simply Mart를 인수대상

으로 보고 베트남 소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업 확대를 결정했으며 2020년까지 호치민시에 

17개의 슈퍼마켓, 북부에 20개점포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베트남인의 소비력이 높아지면서 Gap, Mango, Topshop 등 패션업계도 투

자를 시작함. 2016년 9월 초순에는 호치민시에 Zara의 최초 매장이 개점되고 H&M도 2017년 초의 베

트남 진출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알려짐

   JLL베트남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 9,000만명의 70%를 15세에서 64세가 차지하는 베트남의 소매 시장은 

성장의 여지가 크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도시 인구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임

   미국의 컨설팅 회사 Boston Consulting Group 또한 베트남의 중류, 상류층 인구가 2020년까지 두 배로 늘어

난다고 예측하고 있음. 소매업자의 핵심 타깃이 되는 것은 월수 1,500만 동(714미국 달러) 이상의 계층임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 소비자의 고가제품 구매 경향 증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인프라 개선도 

투자가를 끄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JLL의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전략

을 갖고 있는 소매업자만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출처 : haninnnews  

 시사점
●   베트남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머징마켓으로 한국의 농식품 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주로 젊은층이 소비를 주도하는 농식품분야에서는 신중한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잠재성 높은 상

품을 개발하여 진출해야 함

●   한편 해외기업들이 소매시장에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른 경쟁 국가와의 농·식품 수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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